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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의 위험성                    16-03-04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또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서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등의 주장은 표심을 잡기에 효과적인 주장입니다.  정치인들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서민의 대변인양 언행을 합니다. 요즈음 미국에서는 대선 예비후보자들이 표심을 잡기 위하여  각종 인기주의식 수사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중에는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자칭하면서 대기업, 부호, 세력가들을 공격하여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선동적인 정치수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주의나 좌파적인 이념은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서민층 즉 빈곤층을  돕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개인의 부를 기부하거나 사용하면 자선 사업이라고 부르지만 세금을 이용하여 선심을 베푸는 행동은 저선 사업이 아니라 인기주의식  선거운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를 사용하지 않고 세금을 이용하여 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마련하자는 주장은 그런 행위를 뭐라고 부르든지  사화주의적인 언행입니다.  영국의 마가렛 태처  전 총리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회주의를 실천하면 자기 돈이 아닌 돈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불원 간에 그런 남의 돈이 고갈될 것이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었습니다.  자유시장경제를 잘 시행하던 국가들이 정치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이유로 사회주의식 경제구조가 형성되어  경제가 몰락하는 경유가 많습니다. 그 좋은 예가 남미의 베네주엘라 (Venezuela)입니다. 베네주엘라는 남미에서 제일 가는 산유 국으로서 비교적 강한 경제를 국민이 즐기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인기주의식 표심 잡기에 유능한 정치인들을 국민이 견제하지 못하여 좌파 정권 즉 사회주의식 정권이 수립되었습니다. 좌파 정권이 치정을 한 수년 동안에 베네주엘라의 경제는 파탄을 맞이했습니다. 웬만한 기업은 국유화했고 자유경제는 시들었습니다. 수많은 공산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들이 지난 2-30년 사이에 쇠퇴한 것처럼 베네주엘라도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생필품의 부족으로 상점의 진열장은 텅텅 비었고 심지어는 화장지조차 구할 수 없는 빈곤이 국가를 잠식했는데 국민들은 지금도 창업이나 생산성 향상을 하려는  열성을 잃었고  정부가 뭔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국민성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좌파성 병균이 기대보다 빨리 국민의 심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산을 말할 때  예산 품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트랜스퍼 자금 (Transfer Fund)입니다. 트랜스퍼 자금이란 정부에서 거저 받기만 하고 갚거나  변상을 전혀 하지 않는 비용을 밀합니다. 즉 복지금. 장애자 보조금, 빈곤층 보조금,  탁아보조 자금, 무상보조금, 학자금이나 주택 구입 보조금을 포함한 재향군인  보조 혜택 등을포함한 트랜스퍼 기금은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은 표심 잡기에 편리히기 때문에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현제 은퇴자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기금은 현재의 근로자들이 정규적으로 불입하는 기금으로 지난 세대의  은퇴자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2034년에는 그 기금이 고갈됩니다.  그래도 지급액수보다 불입히는 기금이 높은 액수가 되도록 1983년에 법을 바꿨기 때문에 고갈 이후에도 79%의 은퇴 수헤자들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근로자들은 자기들이 불입하는 자금으로 이전 세대의 사회보장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 예비 선거에도 이런 유권자들의 분노가 높다는 여론 이 나타났습니다. 하여튼 남의 돈을 주거나 받기를 좋아하는 사회주의식 정책은 시대나 세대에 상관 없이 경제를 악화하는 위험한 이념임을 지적합니다.  끝 
